
■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2019.9.30.)

10/1(화),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대물림교육체제중단’을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제2소회의실에서 “입시 공정성을넘어특권대물림교육체제중단’을 위한 긴급국회토론

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딸의 입시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불만과

입시의 불공정성 해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입시의 공정

성으로 관점을 좁히면 ‘수능 정시 전형 확대’나 ‘학생부 종합 전형 비교과 영역 제거’밖에 없습

니다. 그러나 수능 정시는 학교교육을암기식 패턴식 문제풀이의 과거로 되돌려 미래교육의 길

을 막아버립니다. 학생부 비교과 전형 제거만으로 한정하자니, 기득권의 불평등 구조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기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과 언론이나 정치권은 ‘입시 공정성’ 논의에 관심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입시 공정성을추진하되거기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특권 대물림교육을

가능하게하는 교육 체제전반을 손질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초중고 대학과채용 시장 전반에

서 특권적 요소와 불공정 요소를 파악해서 약자가 손해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과 정치권이 입시 공정성만이 아닌,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

단으로 현 사태를 보는 관점을 확장시켜, 우리 교육의 해묵은 불평등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시 공정성 논의에 갇혀 결국 교육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 못하며 미래교육으

로 가고자 하는 현재 교육정책이 흔들거리며, 더욱이 정시 확대 프레임에 걸려 총선 등 이후

정치 일정에서 공교육 변화에 중심 잡는 정치의 자리가 약해질까 염려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권대물림과진보보수기득권에대한 분노를 ‘입시 공정성’이라는 작은그릇이 아니라,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이라는 더 큰 그릇으로 담아내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읽고, 더 크게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그 흐름으로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발언했고, 김해영 최고의원도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언했습니

다. 의회 및 시민사회도 대통령이 밝히신 ‘강력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 내용을 검토하며

‘입시 공정성’을 넘어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낼 제도적 그릇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이 문제를 교육영역에서처음으로문제제기하며여러 의견을냈던단체로서책임

감을 갖고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주관하며 앞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명 : ‘입시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을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

■ 공동주관 : “박홍근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 2019. 10. 1.(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2019. 9.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번호 510)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


